
 

 

* 성가정의 첫 번째 덕목은 효도입니다. 오늘 제 1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설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 네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마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네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는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 성가정의 두 번째 덕목은 부부간에 순종과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골로사이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순종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가정의 세 번째 덕목은 하느님 공경입니다. 하느님 공경이 성가정의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부부는 자녀들 안에서도 하느님 공경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혼인 예식 때 사제는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가정의 보루입니다.   

(안동 안성기 신부님 강론 중에서) 

 

1.  감사의 말씀 

  

 

 

 

 

 

 

 

 

 

 

1. 공지 사항 및 기도 요청 
    

성심 성가대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07 년 12 월 30 일 (일) 교중 미사후 

장소; 성가 연습실. 

안건; 회계보고 및 신임 단장 선임의 건. 기타. 

                                                   

 

주       제; “가정의 사랑”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대축일”  2007 년 12 월 30 일 

복음 묵상;  마태 2,13-15.19-23 집회 3,3-7.14-17 ㄱ 골로 3,12-21 

 30 주년을 맞은 본당의 모든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주님의 충실한 도구로서 모든 바쁜 일을 뒤로한 채 성가대 일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단원 가족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기예수님의 축복이 모든 가족님들에게 충만히 내리시어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영육간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지만 토마스 배상 

                                



 [마태 2,13-15.19-23] 
 

    
 

 

 

 

 

 

 

 

 

    

                “비워야 채워지는 삶” (‘좋은 글’ 중에서) 
 

 

 

 

 

 
예전엔 몰랐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삶을 어제보다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려고 발버둥만 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내일을 보며 살았으니까요 
오늘은 늘 욕심으로 채워 항상 욕구불만에  
남보다 더 갖고 싶은 생각에 나보다 못가진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가득 차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현실을.. 
이제 마음을 비웠습니다. 
또 욕심이 찬다면 멀리 갖다가 버리겠습니다.  
무엇이 필요 하다면 조금만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가식과 허영을 보며 웃음도 지어 보이겠습니다.  
 
내 안의 가득 찬 욕심을 버리니 세상이 넓어 보이고 
내가 쥔 게 없으니 지킬 걱정도 없어 행복합니다.  
 
예전에 헌 자전거를 두고 새 자전거를 사서  
잃어버릴까 걱정하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 하나 비우면 세상이 달라지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고 
일러 주었다.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에집트에서 불러 내었다"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에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가라" 하고 일러 주었다.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